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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ing the Spirit 10 주 프로그램 – 김두현 사도요한 신부님 특강> 

 

<Harvest Magazine Article> 



저는 처음 이 가이드직을 맞아달라 했을때 많이 망설였습니다. 일단 언어적으로 한국말이 편하고 영어는 듣는것은 

익숙하지만 제가 영어그룹을 영어로 가이드 하라는것은 저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를 못해서 챙피할것 같은 마음보다 하느님이 하시는일에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 아마 언어 때문에 잘난척 할일은 없겠다 안심도 되었습니다.  

막상 저보다 훨씬 어린 젊은 사람들의 그룹을 만나고 그들의 나눔을 듣다보니, 아, 하느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우실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

냐면 저 자신이 기도하면서는 자신없고, 하느님 보시기에 나는 어떨까 하는 두려움도 많았는데 그들을 보면서 문득, 

하느님은 나도 이런 눈으로 바라보시겠구나 하는 위로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저렇게 어린나이에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할수 있었다면 내 삶도 많이 달라졌을텐

데, 그리고 조금은 쉬웠을텐데 라는 마음도 들면서요. 

아직 젊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확실치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안고서도 하느님을 찾으려, 그분의 뜻에 맞게 살

아가려 애쓰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하느님이 세상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희망을 저도 함께 느낄수 있는것 같았습니다. 

- 박 크리스틴 데레사(서부) 

-  

KCLC-NY 주최로 2006 년 여름에 청년 피정 봉사자로 초대 되면서 청년들과의 인연은 시작되었던 것 같다. 세 

아이를 가진 엄마로서 청년들에게 항상 관심이 많았고 봉사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청년들과 함께 동반하며 

그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은총의 기쁨과 감사함의 기억은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다.  매년 청년 피정을 해오다가 

2014 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청년 피정을 계획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영어권 예수회 신부님 섭외 그리고 

3 박 4 일 이라는 시간을 내어서 피정에 참석하려는 청년들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올해 이냐시오 성인 회심 500 주년을 맞이 하여 NCLC-USA, NKCLC 등에서 청년 사도직에 주목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의 교회 주인이 될 청년들을 위한 것이니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다.  NKCLC 에서 Tracking the Spirit 

자료로 청년 10 주 프로그램에 가이드로 초대받고 화상으로 모임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처음 청년들과의 만남과 은총의 시간들을 생각 하면서 초대에 응답하고 주님께 의탁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전국 청년팀을 위한 화상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화상으로 하는 모임이라 전국 어디에서나 참석 할 수 

있었다. 우리 팀에는 다양하게 텍사스, 뉴욕, 뉴져지, 켈리포니아에 계신분들이라 반갑고 더욱 새로웠다. 우리는 벌써 

5 번쨰 모임을 마쳤다. 첫모임 에서 가졌던 설레임과 어색함들이 조금씩 편안해지고 나눔이 깊어 가고 있다. 피정자 

들은 각자 생활에서 겪게되는 스트레스와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상처와 두려움들을 나누면서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기도와 나눔 안에서 주님께 의탁하고 더욱더 가까이 가고 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만들어 지고 있다.  서로를 신뢰하면서 마음을 열고 나누고 들어준다. 그 모습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다. 앞으로 남은 5 번의 모임을 통하여 성령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 또한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응답해 나갈지 기다려지며 청년 사도직에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 올린다. 

- 조 미애 로사(뉴욕) 

 

 

 

 

<12 주 Finding Christ in the World> 



<월요일팀 – 가이드 이영옥 마리아> 

 

 

<일요일팀 – 가이드 박 데레사> 

 

 


